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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 주거 수 평면 형태 내부시설 주요 출토유물

1

익산

용기리Ⅰ
구릉정상

(27m)
1 방형 수혈 조합식파수

2
광암리·동촌리

(4지점)
45.1m 1 말각방형 수혈·주혈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우각형파수, 방추차 

3

김제

석담리

(B지구)
능선말단 2 (장)방형 노지·주혈 점토대토기, 파수부편, 무문토기편

석담리

(D지구)
구릉사면 2 (말각)장방형 주혈

무문토기편, 시루편

두형토기(시굴)

4 반월리
능선-사면

(19-24m)
4 (말각)방형 수혈(4호) 파수부옹, 석창, 어망추

5

완주

갈산리

(가지구)

구릉사면

(31m)
2 말각방형 노지·수혈 원형점토대토기, 석제품 등 

6
상운리

(나지구)

구릉정상

(35m내외)
4 방형

노지

(타원형, 

소토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삼각형석촉 등

7 운교
구릉정상

(40m)
1

송국리형

(원형)

타원형수혈

(A2)

적색마연·원형점토대,두형토기,

뚜껑, 조합식우각형파수,

삼각형석촉

8

전주

안심
구릉사면

(33-34m)
2 원형계 -

심발형토기, 

원형점토대·삼각형점토대, 파수부, 

송풍관

9
중동 

(4지구)

능선-사면

(38m내외)
5 장방형 주혈(5호)

원형점토대·삼각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두형토기, 

토제방추차, 삼각형석촉

10
중동A 

(다지구)

구릉사면

(33m)
2 방형 -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11 대정Ⅳ
능선-사면

(58m내외)
9 (말각)장방형

수혈·주혈

노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어망추, 석창, 유경식석촉 등 

表 4.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유적 목록 

Ⅲ.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1) 조·전기 주거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는 27개소 밖에 되지 않지만,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흔

암리유형 문화가 모두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김규정 2011; 정다운 2015; 천선행 2016; 김승옥 

2017: 38). 즉, 주거와 유물의 조합에서 전형적인 가락동, 역삼동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문화적 복합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에서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화

유형들의 변화과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천선행 2016, 김승옥 2017). 그 내용은 만경강유역

의 전기문화요소는 가락동유형의 토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역삼동유형이 가락동유형과 

섞이지 않은 채 단독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주로 금강유역에서 전파되어 가락동유형의 

유입이 이루어진 다음 역삼동유형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천선행 2016:87-89, 김승옥 

2017;40). 이러한 시각은 각 문화유형 집단 간의 영향과 문화 교류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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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으로 살펴본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특징은 다양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쟁점은 각 

문화 간 교류 양상의 확인이다.

먼저 조·전기는 소규모의 집단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 가락동·역삼동·흔암리유형이 복합

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동산동유적을 비롯한 소수의 유적에서 주

거 기능 분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기 주거는 전기에 비해 취락이 군집을 이루는 등 거점 취락이 등장하며, 전기 주거가 입지했던 

곳에 중기 주거가 연속적으로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주거 형태에 반영된 시간성에 대해서

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같이 결국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로 귀결되지만, 방형(휴암리형)과 원형(송국

리형)이 공존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후기 주거는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방형계의 수석리유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운교 8호의 

송국리형주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점과 최근 평화동 대정Ⅳ유적의 수석리유형과는 차이

가 있는 주거가 다수 확인되었다. 앞으로 이 유적에 대한 논의는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의 특성 또한 문화접촉에 의한 다변화, 다양성을 특징으

로 꼽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지역에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 중 편년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만

경강유역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문화 다양성으로 꼽았음에도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 교류양

상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연구자들의 성과에서 다양한 의견제시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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